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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축행사: 주님과 함께 우리의 서약을 경축하기  

 

역사적으로 획기적인 사건, 통과 의례, 경축년과 같은 중요한 날을 축하하는 전통은 

지혜롭습니다. 삶의 뒤편을 비추는 거울을 바라보는 것과, 이미 걸어온 길을 관상하는 것은 

생활한 역사와, 거머쥔 승리와, 받아온 축복을 기억하라는 초대입니다.    

2022년에 아파레시다 성모 관구가 2021년 12월 26일부터 2022년 1월 4일까지 열 두 

명의 경축자들에게 여가와 휴식의 시간을 제공한 것은 그들의 삶과 역사를 바라보는 이러한 

숙고의 시각을 염두에 둔 것이었습니다. 그런 다음 이들은 2022 년 1 월 8 일부터 15 일까지 연 

피정에도 참여했습니다.   

1 월 15 일, 다양한 노틀담 공동체의 많은 수녀들은 장엄한 감사 미사와 그 이후 잔치 

분위기의 점심 식사를 통해 경축년을 기념하기 위해 관구 본원으로 모였습니다.  

총참사인 마리아 노나타 수녀님은 이 행사를 위해 메시지를 보내며 다음과 같은 말로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이날 까지 지속된 “첫사랑”의 순간에 드렸던 피앗을 매일같이 

살아감으로써 드러나는 여러분의 인내심과 굳건함과 관대함, 하느님께 대한 충실성에 감사를 

드립니다.”   

관구장 바니아 마리아 수녀님은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말씀을 인용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은 자신의 물을 마시지 않고, 나무는 자신의 열매를 먹지 않으며, 태양은 

스스로를 위해 빛나지 않고, 꽃은 그들 자신을 위해 향기를 내지 않습니다. 타인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자연의 규칙입니다. 우리가 행복할 때 삶은 좋은 것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 진다면 훨씬 더 좋은 것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끝을 맺었습니다. “그러니 수녀님들, 우리는 사랑안에서, 사랑으로 

살아온 이 축성 생활에서 여러분이 노틀담 사명에 여러분 각자의 헌신과 재능을 통해 형제 

자매들의 삶을 훨씬 더 행복하게 만들어 주었다고 확신합니다.” 


